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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도시 인천, 올해 치매약국 600개소 지정한다

- 시약사회·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전망구축(치매안심약국사업)」업무협약 체결 - 
- 치매안심약국 … 치매관련 정보제공·복약지도 및 실종 어르신 신고 등 수행 -

치매안심도시 인천이, 치매안심약국사업을 통해 치매친환적 환경 조

성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인천

광역시광역치매센터(센터장 정성우)와 함께‘치매안전망구축(치매안심

약국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

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시는 치매파트너로 

약국을 선택했다. 

치매안심약국 약사를 치매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치

매파트너로 양성해, 약국을 찾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치매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2 -

치매안심약국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

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하며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

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약국은 1,200여 개 소로 시는 올해 치매안심약국 

600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안심약국 활동 지원을 위해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약국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회분

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광역시약사회와 인천광역

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

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tv.incheon.go.kr/

